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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 남성복 ‘맨온더분’ 
‘여름방학’ 테마로 한 2026 봄∙여름 컬렉션 출시
- 어린시절 향수 불러일으키는 ‘여름방학’ 테마로 한 26SS 선봬
- 민트, 라벤더 등 다채로운 색감과 가볍고 풍성해진 소재 특징
- LA 현지 공장서 직접 소싱한 ‘메이드인 USA’ 프로그램도 눈길
- 핵심 라인 ‘테일러링’, 레더 컬렉션, 빈티지 워크웨어 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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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의 자사 남성복 맨온더분(MAN ON THE BOON)은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여름방학’을 테마로 한 2026년 봄∙여름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존재했던 ‘여름방학’의 따뜻한 순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맨온더분은 평화롭고 따스한 시골 마을의 풍경, 투박하지만 온기 있는 가족의 품, 친구와 함께 했던 설레는 여름 방학의 순간들을 하나의 서사로 풀어냈다. 

세대나 라이프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여름 특유의 싱그러움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다채로운 색감과 다양한 소재의 변주로 표현했다. 겨울울 벗고 산뜻한 계절을 맞이하듯 민트, 라벤더, 핑크, 틸 블루 등 화사한 색상을 사용했으며, 지난 시즌보다 한결 가볍고 풍성해진 소재로 경쾌한 무드를 완성했다.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메이드 인 USA’ 프로그램이다. 빈티지 아이템을 기반으로 미국 LA 현지 공장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컬렉션으로 글로벌 감성과 정통성을 가미했다. 새로운 색상의 스웨트셔츠와 애슬레틱 라인, 아메리칸 빈티지 데님을 재해석한 다양한 데님 라인 등이 있다. 

빈티지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드러나는 워크웨어 제품은 간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재킷과 카펜터 팬츠 등으로 선보이며, 브랜드의 핵심 아이템인 ‘테일러링’ 라인은 가볍고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로 라인업했다. 로로피아나, 이 토마스, 카노니코 등의 최상급 유러피안 패브릭으로 제작된 트로피컬 울 수트, 라이트 치노 수트, 트위드 재킷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계절성을 반영한 가볍고 편안한 코튼∙린넨 혼방 소재를 통해 자연스러운 주름과 질감이 돋보이는 캐주얼 룩을 완성했으며, 피시테일 파카, 초어 재킷, 아노락 등의 아우터는 밀리터리·워크웨어의 클래식 아카이브 모델을 기반으로 기능성과 경량성을 강화한 올메텍스사의 나일론 소재를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맨온더분 관계자는 “이번 컬렉션은 여름방학이라는 보편적 기억을 통해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면서 “차별화된 소재와 색상,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재해석하는 전략으로 국내 남성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맨온더분의 2026 봄여름 컬렉션은 전국 맨온더분 매장과 신세계인터내셔날 자사 디지털 플랫폼 신세계V(SHINSEGAE V)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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